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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에서는 갱년기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425명의 갱년기 여성들이고, 자료는 SPSS 19.0을 통해 기

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 

결과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는 결혼상태, 월수입, 월경상태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울

러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갱년기 여성

은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통해 갱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낮추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와 

상담 및 통합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노년기 준비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언하고자 한다.  

■ 중심어 :∣갱년기 여성∣생활스트레스∣생활만족도∣우울∣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menopausal women’s lif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25 menopausal wome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nam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19.0 program. Life stress differed according to marital status, income, climacteric 

symptoms level. Also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re is negative effect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social support 

program to reduce depression and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for menopausal women. Also 

integrated programs and capacity-building programs were suggested to prepare the elder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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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삶의 수준과 경제적 수준 그

리고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

명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2014)가 펴낸 '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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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 중에서 여성만 보면 1973

년엔 66세, 1983년엔 71.5세, 1993년엔 76.8세, 2005년엔 

80.8세, 2014년엔 85.0세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 그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의 갱년기 이후의 삶

이 한 평생기간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2]. 

그리고 갱년기 여성에 대한 재평가와 관심이 높아지면

서 최근에 이해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소외 되었던 갱년기 여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내린 갱년기(climacteric)의 정의를 보면 난소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시기, 생식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이 아주 미미해지는 시기, 즉 폐경 전부터 

시작하여 폐경 후 통상 10년까지를 의미한다[3]. 폐경

(menopause)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성

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때, 즉 생리 및 정신과 신체

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시기이며, 신체 조직이 

노화하는 과정에 있어 생식기에서 비 생식기로 이행하

는 시기로 갱년기는 폐경을 전후한 40~60세에 해당하

는 여성의 중년기를 말한다고 보고된바 있다[2][4].

갱년기를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긍정적인 측

면을 보면 갱년기를 인생의 성숙기와 황금기, 또는 인

생의 절정기라고도 한다. 둘째,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갱년기를 보편적인 인간의 생애발달 단계에서 오는 노

화의 현상, 가족관계의 변화, 실직의 불안요소, 죽음의 

불안 등으로 위기 또는 상실의 시기이며, 갱년기가 재

평가를 받는 위기의 시기, 불안한 전환의 시기라도 말

하고 있다[5]. 따라서 갱년기 여성들은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시댁 식구와 갈등, 남편과의 

성적 갈등, 자아실현 및 경제적 문제 갈등 등 가족과 사

회 내외의 생활사건 등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또한 신체적 · 정신적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가사일, 자

녀 문제 등에서 남성들 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다고 

하였다[6].  

갱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경제, 건강, 자녀관

계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인 

영역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대인관

계, 가사노동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7]. 주

로 갱년기 여성이 남성들보다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정

서적 역할과 자녀의 교육적 역할로 인해 가정생활의 많

은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이 여성에게 주어지므로 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남성에 비해 더 높다고 판단된다

[8].

이러한 스트레스는 중년 여성의 심리적 변화와 폐경

에 따른 우울과 슬픔의 과정으로 변화하며, 절망감, 불

안, 죽음에 대한 양가감정 및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

는데, 이는 중년 여성의 폐경 또는 갱년기 증상에 대해 

질병이 아니라 상실과 손상으로 볼 수 있고, 아름다움

과 생식능력 그리고 힘과 젊음 등 기능과 역할의 상실

을 의미한다[2]. 

생활만족도는 생활전반에 거쳐서 느끼는 한 개인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자기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으로, 개인이 노화되어져 가는 현실에 

적응하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를 의미한

다[9]. 생활만족도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 중 의미 

있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성별, 연령, 종교, 

생활수준 정도, 건강상태, 교육수준, 사회교육 참여정

도, 주거형태, 사회단체 참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0]. 

우리나라 2011년도 기준 우울의 평생 유병률은 5.6%

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남성 우울의 유병률 3.6%에 

비하여 여성의 우울 유병률은 7.6%로 여성 우울이 남

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성이 알려져 있다

[11]. 특히, 50%가 넘는 중년 여성이 갱년기 증상을 호

소하고 있으며, 갱년기 현상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

고 있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2]. 또

한 폐경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변화는 중년 

여성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며 우울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갱년기 여성이 주변에서 일어나

는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힘으로써, 갱년기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 

이후의 삶을 맞이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며, 노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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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활스트레스
Rahe(1974)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사건을 스

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14]. 이러한 생활사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

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는 생활사건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질병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SARS(Social Adjustment Rating Scale)을 고찰해낸 

이후부터이다. 

Hull(1975)에 따르면 1965년부터 10년 동안에 발표한 

논문에서 생활사건과 관련된 연구는 총 329종에 달한

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생활사건의 

변화에 의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서상태의 변화는 

물론이고, 신체적 질병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을 지지하는 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15]. 

생활스트레스는 가족 내 어느 특정 성원에게만 영향

을 미치는 일은 드물다[16]. 그러므로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는 연령, 결혼상태, 직

업, 경제상태, 사건경험 유무 등이 있다[17].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이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 또는 정

신적으로 인간이 심리적,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서 일정한 목표나 요구의 달성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

적 심리상태를 말한다[18]. 갱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박경숙(1993)의 연구에서

는 가족응집력과 여가활동의 빈도와 월평균 소득이 높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19], 임

효영(2001)의 연구에서는 갱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정의 정서적 지원, 시댁의 접

촉빈도, 친구의 정서적 지원 순으로 보고하였고, 갱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과 이웃, 친

구와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지원이 중요함을 올바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보고하였다[20]. 또

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객관적인 생활 만족을 강조하면

서 신체, 주택, 가족과 종교 및 여가생활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표화 하고 있다[18].    

3. 우울
우울이란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 근심, 무력감, 불쾌

감, 성적 관심 저하, 의욕상실,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는 

감정적 상태이다[21]. 그리고 우울한 정서 상태 뿐 만 

아니라 복합적인 정신적·신체적 증상들 즉, 고통, 식욕

의 변화 불면증, 자살충동과 자살시도를 수반하는 것이

라 정의하였다[22]. 갱년기 여성의 우울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갱년기 증상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고

[13],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으며[23],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8] 등 우울과의 관련

을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송노순(2012)의 연구에 근거

하여 갱년기 여성 즉 우리나라 나이로 40세에서 60세로 

선정하였다[4].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10월에 30부를 

척도 개발하여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참여한 갱

년기 여성들이 답변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초까지 대전광역시와 충청

남도에 거주하는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편의표집방법을 이

용하였고, 갱년기 여성들의 설문양상이 직업 유무에 따

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참

여를 유도하였고, 전업주부는 각 아파트 내 거주하는 

여성들을 설문하였고,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최대

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설문하였다. 

설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457부가 회

수되었는데 조사 내용의 일부가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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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는 설문지, 4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응답자

를 제외한 나머지 총 425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

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하여 갱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

회인구학적 요인와 생활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그러

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스트레스가 독립변수이

고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조사도구
3.1 생활스트레스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Holmes & Rahe(1976)의 ‘최근 생활 경험표’를 바탕으

로 이평숙(1984)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개

발한 도구 중 20개 항목을 추출하여 생활스트레스 질문

지를 구성하였다[24].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생활스트레스 경험 유무에 따라 ‘전혀 심각

하지 않았다’(1점)에서부터 ‘매우 심각했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있을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여성의 생활스트레스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는 .914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가족

관계스트레스는 (a= .789), 경제스트레스는 (a= .780), 

건강스트레스 (a= .722), 그리고 역할스트레스는 (a= 

.672)로 각각 나타났다. 

3.2 생활만족도 
갱년기 여성의 생활만족 지수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Bigot(1974)가 표준화한 생활만족지수(Life Satisfaction 

Index Well-Being : LSE-W)를 김영돈(1988)등이 번안

하여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사용

한 권한경(2011)연구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하

였다[18]. 본 연구의 생활만족도 하위영역은 5개 영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

도를 이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생활만족도의 

Cronbach’s a는 .910 이고, 하위요인은 여가 및 노후준

비(a= .818), 대인 관계(a= .785), 직무수행 (a= .823), 생

활 환경적응 (a= .849), 가족관계(a= .856)가 각각 나타

났다.  

3.3 우울 
갱년기 여성의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1977)가 개

발하고 심미영(2014)이 번역, 역번역하여 신뢰도, 타당

도 검증을 거친 CES-D(The center for Epidemi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윤현정(2014)이 사용한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16][26]. 총 20개 문항으로 0-3점까

지의 4점 척도이며, 점수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0-60점

까지이다. 그 구성요소로는 총 4개 영역 20문항이다. 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광심 

등(200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는 .880이었다[1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는 .918 이고 우울정서 (a= 

.916), 대인적 실패감 (a= .806), 신체적 저하 (a= .770), 

긍정적 정서 (a= .787), 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 하고,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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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Cronbach’s a)

을 실시하였다. 

둘째,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우

울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

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갱년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 변인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와 단순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립변수인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생

활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45세(37.4%)가 가장 많았고, 46-50세(25.4%), 56-60

세(19.3%), 51-55세(17.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

태는 기혼(82.1%)이 가장 많았고, 이혼(11.8%), 독신

(3.5%), 사별(2.6%)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44.9%)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졸(39.8%), 중졸

(9.6%), 국졸이하(5.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

교(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교(29.6%), 불교

(23.3%), 천주교(12.2%), 기타(4.7%)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26.4%)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23.5%), 100만원 

미만(15.6%)과 400만원 미만(15.6%)으로 같게 나타났

다.  

직업에 대한 빈도는 직업이 있다(57.6%)가 직업이 없

다(42.4%) 보다 많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폐경관

련과 관련해서 월경상태에 대한 설문에는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45.2%)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 폐경 된 상태

(36.9%), 갈수록 불규칙해지고 있다(17.9%) 순으로 나

타났다. 

표 1. 사회인구힉적 특성
특성 구분 N %

연령
40-45세 159 37.4
46-50세 108 25.4
51-55세 76 17.9
56-60세 82 19.3

결혼상태
독신 15 3.5
기혼 349 82.1
사별 11 2.6
이혼 50 11.8

교육정도
초등학교이하 25 5.9
중학교졸 41 9.6
고증학교졸 168 39.5
대학교졸이상 191 44.9

종교

기독교 128 30.1
불교 99 23.3
천주교 52 12.2
무교 126 29.6
기타 20 4.7

월수입

백만원이하 65 15.3
이백만원이하 112 26.4
삼백만원이하 83 19.5
사백만원이하 65 15.3
사백만원이상 100 23.5

직업유무 있다 245 57.6
없다 180 42.4

월경상태
규칙적으로함 192 45.2
불규칙함 76 17.9
폐경됨 157 36.9

합계 425 100.0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스트레스

에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결혼상태는 생활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F=23.015, p<.001). 즉 독신이나 이혼한 갱년기 

여성이 기혼인 갱년기 여성보다 생활스트레스를 더 많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수입도 생활스트레

스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F=13.156, p<.001).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갱년기 여성이 400만원 이상

인 여성보다 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월수

입이 적을수록 생활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결과

를 보여준다. 또한 월경상태는 생활스트레스와 유의미

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F=5.137, p<.01). 사후검증을 실

시한 결과 아직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갱년기 여성보다 

월경상태가 불규칙적이거나 이미 폐경이 된 상태인 갱

년기 여성이 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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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생활스트레스

M SD t/F Scheffe

연령

40-45세 159 2.68 0.85

1.082 -46-50세 108 2.74 0.78
51-55세 76 2.84 0.66
56-60세 82 2.83 0.68

결혼상태

독신 15 3.54 1.17

23.015*** a,d>b기혼 349 2.62 0.68
사별 11 3.23 0.57
이혼 50 3.34 0.83

교육정도

초등학교이하 25 2.94 0.63

2.159 -중학교졸 41 2.63 0.63
고증학교졸 169 2.85 0.71
대학교졸이상 176 2.65 0.82

종교

기독교 128 2.72 0.79

0.861 -
불교 99 2.73 0.68
천주교 52 2.67 0.67
무교 126 2.80 0.84
기타 20 2.99 0.79

월수입

백만원이하 65 3.07 0.61

13.156*** a>d,e
b,c>e

이백만원이하 112 2.97 0.86
삼백만원이하 83 2.77 0.70
사백만원이하 65 2.64 0.58
사백만원이상 100 2.38 0.75

직업유무 있다 245 2.75 0.84 -0.36 -없다 180 2.75 0.67

월경상태
규칙적으로함 245 2.62 0.81

5.137** a<b,c불규칙함 180 2.90 0.77
폐경됨 425 2.84 0.69

*p<0.5  **p<0.01  ***p<0.001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우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

족도와 우울에 대한 수준 차이는 [표 3]과 같다. 먼저 사

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수준 차이는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월수입에서만 생활만족도에서 유의

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F=4.864, p<.01). 즉 갱년기 여

성은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월수입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관계를 보면 연령, 

결혼상태, 학력, 월수입, 월경상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5)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연령과 우울의 

관계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F=9.932, p<.001), 결혼 상태는 독신이나 이혼한 갱년

기 여성보다 기혼 여성이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216, p<.01). 그리고 학력을 보면 고졸이

하의 갱년기 여성이 대졸 이상의 학력에 비해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F=10.033, p<.001). 다음은 월수입을 보

면 월수입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23.115, p<.001). 

직업유무는 직장을 다니는 갱년기 여성이 직장을 다

니지 않는 여성에 비해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t=-2.862, 

p<.01). 또한 월경상태를 보면 아직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갱년기 여성보다 월경상태가 불규칙적이거나 이

미 폐경이 된 상태인 갱년기 여성이 우울 정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F=2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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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생활만족도 우울

M SD t/F Scheffe M SD t/F Scheffe

연령

40-45세 159 3.24 0.93

0.245 -

1.82 0.51

9.932*** a<c,d
b<d

46-50세 108 3.15 0.88 1.93 0.48
51-55세 76 3.24 1.03 2.06 0.51
56-60세 82 3.23 0.88 2.16 0.51

결혼
상태

독신 15 3.20 0.86

1.564 -

2.10 0.52

5.216** b<d
기혼 349 3.21 0.89 1.91 0.51
사별 11 2.73 0.65 2.20 0.45
이혼 50 3.38 1.19 2.17 0.55

교육
정도

초등학교이하 25 3.40 0.87

0.756 -

2.23 0.39

10.033*** a,c>d
중학교졸 41 3.24 0.70 2.03 0.44
고증학교졸 168 3.14 0.96 2.05 0.52
대학교졸이상 191 3.25 0.94 1.81 0.51

종교

기독교 128 3.25 0.96

1.007 -

1.91 0.53

1.228 -
불교 99 3.27 0.88 1.99 0.49
천주교 52 3.35 0.84 1.88 0.50
무교 126 3.10 0.93 1.97 0.53
기타 20 3.10 1.07 2.14 0.53

월수입

백만원이하 65 2.97 1.02

4.864** a<d

2.26 0.51

23.115*** a>c,d,
b>d,e

이백만원이하 112 3.39 1.04 2.11 0.50
삼백만원이하 83 3.08 0.72 1.98 0.47
사백만원이하 65 3.00 0.81 1.84 0.45
사백만원이상 100 3.42 0.88 1.63 0.42

직업
유무

있다 245 2.96 0.73
-0.684 -

1.89 0.50
-2.862** -

없다 180 2.97 0.62 2.04 0.52

월경
상태

규칙적으로함 192 3.26 0.96
1.912 -

1.76 0.48
26.2*** a<b,c불규칙함 76 3.25 0.82 2.09 0.49

폐경됨 157 3.21 0.93 2.12 0.50
*p<0.5  **p<0.01  ***p<0.001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우울

4.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우울의 상관관계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우울과

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도(r=-.328, p=.000)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

족도는 낮아지는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생활스트레스와 우울(r=.616, p=.000)의 관계에서

는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우울도 낮게 나타나는 정

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활만족도와 우울(r=-.344, 

p=.000)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였으며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우울은 낮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 생활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우울과의 상관관계
생활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생활스트레스 -.328***
우울 .616*** -.344***

*p<0.5  **p<0.01  ***p<0.001

5.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

레스가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연령, 월수입, 직업유무, 월경상태를 통제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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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월수입, 직업유무, 월경상태

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R² =.111로 11.1%가 설

명되고 있으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F=10.437, 

p=.000)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생활스트레스(β=-.341, 

p=.000)는 생활만족도에 p<.001 수준에서 부적(-) 영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여성이 생활스트레

스를 많이 경험하면 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Ⅰ

모형 B β t p VIF
(상수) 4.124 7.546 .000
연령 .004 .028 .349 .727 2.968
월수입 -.0194 -.029 -.568 .570 1.248
직업유무 .048 .026 .547 .584 1.038
월경상태 .006 .006 .078 .937 2.828
생활

스트레스 -.411 -.341 -6.961 .000 1.131
R .333
R² .111
F 10.437

6.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

레스가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연령, 월수입, 직업유무, 월경상태를 통제하고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모델 Ⅱ

모형 B β t P VIF
(상수) .771 3.284 .001
나이 .002 .026 .434 .664 2.968
월수입 -.071 -.191 -4.848 .000 1.248
직업유무 .097 .093 2.574 .010 1.038
월경상태 .090 .157 2.645 .008 2.828
생활

스트레스 .356 .529 14.068 .000 1.131
R .690
R² .476
F 76.223

조사대상자의 연령, 월수입, 직업유무, 월경상태를 통

제변수로 투입하여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R² =.476로 47.6%가 설명되고 

있으며, 설명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F=76.223, 

p=.000)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생활스트레스(β=.356, 

p=.000)는 우울에 p<.0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여성이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우울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생

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갱년기 여성이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우울을 

극복하는 방안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검증을 한 결과 생활스트레스(β=-.341, 

p=.000)는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갱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높으

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생활스

트레스(β=356, p=.000)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가지

며, 갱년기 여성이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우울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생활스트

레스와 생활만족도,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갱년기 여성의 생활만족

도를 높이고, 우울을 낮추기 위해 생활스트레스를 줄이

는 실천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 즉, 가족과 타인 또는 지역사회 지

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갱년기 여성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결핍될 경우 생활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부

정적 대처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18],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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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갱년기 여성

의 연령 기준이 40∼60세인 것을 보면 생에 전환기를 

거치면서 이혼, 사별, 퇴직,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변

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적응문

제를 경험할 수 있다[27]. 이러한 중년기의 생활스트레

스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노년기의 삶이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갱년기 여성은 노년기 삶의 만

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족 또는 주변

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족 간 관계를 강화하는 가족치유 프로그램 제

공과 갱년기 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활동참여 프

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둘째, 급증하는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

적인 감정 또는 인식으로 무기력, 침울, 근심, 실패감 등

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고 갱년기 여성들이 흔히 경험

하는 부정적 정서이다[28].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신체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 모든 신체 증상은 심리

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갱년기 여

성 우울의 경우 불면증이나 위장장애, 기억력 상실 등 

신체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진정한 우울

의 해결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 둘 

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29]. 갱년기 여

성의 우울의 감소를 위해 신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심리적 안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갱년기 

여성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자기격려치유 프

로그램, 문화적 향유를 위한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폐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갱년기 증상 대처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갱년기 여성은 자연스럽게 

폐경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한 난소 기능의 저하로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이 일어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폐경기 증상은 단일한 원

인으로 발생하는 것 보다는 내분비 요인과 자율신경계 

요인 및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유발되고,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며 

대부분의 갱년기 여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

다[4]. 이러한 갱년기 증상에 따른 적응방법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폐경에 대한 의미, 지식, 상황, 발달과업 등

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며, 폐경에 대한 

인식, 삶의 대한 대처 방식, 생활태도 등이 갱년기 적응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30]. 또한 성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직업스트레스가 적은 여성이 

갱년기 증상이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 폐경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갱년기 

증상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전지역과 두 개의 

시군을 중심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그 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 대상 지역을 달리하

여 수년간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갱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서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향후 생

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들에 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갱년기를 경

험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갱년기 남성의 

연구뿐만 아니라 갱년기 여성과 갱년기 남성의 비교 연

구를 통해 건강한 중년의 삶에 기여하고, 행복한 노년

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적용되어야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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